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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현황과 경쟁력

김경환(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)

Ⅰ. 서론

춘천은 199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최초로 ‘생물산업육성시범도시’로 선정되면서 지

역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.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거

의 모든 지자체들이 바이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. 올해로 만 23년 

동안 바이오산업은 강원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었고, 춘천을 중심으

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.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

왔지만, 클러스터로서 성과를 도출해 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. 이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

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

파악하는 것이다.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, 강원도 지역경제의 규모와 구조, 변화를 분

석함으로써 강원도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고용률 추이를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 

둘째,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강원도 지역경제에서 바이오산업이 차

지하는 비중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. 셋째,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정태적 분

석과 동태적 분석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. 정태적 분석은 입지계수를 이용했고, 동태적 

분석은 변이할당분석 방법을 이용했다.

Ⅱ.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

강원도의 2018년 지역내총생산액(잠정)은 41조 3651억 원이다. 2018년 전국 지역내총

생산액(잠정)이 1,811조 5,895억 원임을 감안하면 전국대비 2.46% 수준이다. 전국과 비교

해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전국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

중이 축소되고 있다. 1995년 강원도는 전국 대비 3.3% 수준이었으나 2018년 2.46% 수준

으로 비중이 작아졌다.

2018년도 기준 강원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(잠정)은 전년대비 2.1% 상승한 2,882.5만 

원이다. 반면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(잠정)이 전년대비 2.7% 상승한 3,495.5만 원이

다. 199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해보면, 전국은 1,500.0만 원이고 강원도가 1,498.0

만 원으로 둘의 격차는 불과 2만 원이고 전국대비 강원도는 99.9% 수준이었다. 1996년에

는 강원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대비 102.3%를 기록했으며 1997년까지 강원도는 

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다. 그러나 1998~2002년 사이 우리나

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격차가 확대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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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시작해 2002년에는 84.1% 수준까지 급락했다. 2002년 이후에 격차 확대 추세가 다소 

둔화되기는 했지만, 여전히 격차 확대가 지속되어 2012년에는 전국대비 80.7%까지 하락

했다. 2018년 현재 강원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전국대비 82% 수준을 유지하고 

있다. 

전국과 강원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고용률과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추이를 분석했

다. 1995~1998년간 강원도는 전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상대적

으로 고용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. 1995년 강원도의 1인당 생산성은 56.6백만 원, 고용률

은 26.5%인데 비해 전국의 1인당 생산성은 50.5백만 원, 고용률은 29.7%였다. 이 시기 강

원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대비 99.9% 수준이었다. 1999년에 이르러 강원도의 1

인당 생산성이 63.7백만 원인데 비해 전국의 1인당 생산성 64.5백만 원으로 나타나 생산

성이 처음 역전되었다. 2018년에는 강원도의 1인당 생산성이 69.6백만 원인데 비해 전국

의 1인당 생산성은 81.5백만 원으로 전국과의 격차가 11.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. 반면 고

용률은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강원도가 전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열위로 나타나고 있

다. 2018년에는 강원도의 고용률은 41.4%인데 비해 전국의 고용률은 42.9%로 나타났다

Ⅲ.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현황

2018년 전국의 바이오 기업체 수는 11,504개이며 전체 제조업 기업 중 16.5%를 차지

한다. 전국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가 50만 741명이므로 전체 제조업 대비 16.9%를 차지한

다. 전국의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는 108조 원 규모이며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19.1%를 

차지한다. 강원도 바이오 기업체 수는 전국 바이오 기업의 4.1%인 473개로 강원도 제조

업체 중 47.1%를 차지한다. 강원도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는 전국 바이오산업 종사자의 

2.8%인 13,808명으로 강원도 제조업 종사자의 36.1%를 차지하고 있다. 강원도 바이오산

업 부가가치액은 전국 바이오산업의 2.7%인 2조 8,892억 원이며 강원도 제조업 부가가치 

중 49.1%를 차지한다.

강원도 바이오산업 업종별 현황의 특징은 식료품과 음료제조업이 강원도 바이오산업에

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는 

것이다. 1995년 사업체 수 비중은 음・식료품 제조업이 89%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

조업이 3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. 2018년 사업체 수 비중은 음・식료품 제조업이 

83%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6%로 

성장하였다. 종사자 수 비중도 1995년 음식료품 제조업이 87%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

제조업이 4%였다가 2018년 음식료품 제조업은 79%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

11%로 변화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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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강원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

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입지계수를 크게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분석하였다. 

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를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보면 입지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는 

지자체는 제주, 강원, 전북, 전남, 충북, 세종, 대전,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. 강원도는 3.03

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입지특화도를 나타냈다. 부가가치액 기준 입지계수를 

비교해 보면, 강원도는 2.50으로 3.64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. 전국에서 바

이오산업의 부가가치액 기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지역은 제주, 강원을 비롯해 전북, 전

남, 충북, 세종, 울산, 대전, 충남 등으로 나타났다. 

강원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2011~2018년 간 업종별 종사자 수 변화에 대해 변이할당분

석을 실시한 결과,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의료용 물

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높은 성장산업으로 나타났

다. 강원도 제조업 대상 2011~2018년간 업종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변이할당분석을 실

시한 결과,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,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

업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모두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다. 2011~2018년간 강

원도 바이오산업 중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기여율은 식료품 제조업(20.8%), 음료 제조업

(14.9%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11.2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

Ⅴ. 결론 및 정책적 제언

산업구조 측면에서 전국 바이오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 16.5%~19.1% 수준을 나타내고 

있지만, 강원도 바이오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 36.1%~49.1%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약 80%는 식료품 제조업이 차

지하고 있으나, 최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 부가

가치액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은 42%, 음료 제조업은 32%, 의료용 물질 제조업

은 1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산업인 식료품 제조업 비중이 축소된 자리를 상

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용 물질 제조업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.

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정태적 경쟁력인 입지계수는 종사자 수 기준 3.03, 부가가치 기준 

2.50으로 높게 나타났다.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동태적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변이할당

분석 결과, 강원도 바이오산업은 종사자 수 측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모두 강원도의 

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다. 광역시도별 바이오산업의 성장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, 강원도

는 산업구조효과는 전국 5위, 지역할당효과는 전국 3위, 총변화효과는 전국 5위를 차지하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강원도 경제에 있어 바이오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.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5~30% 

수준을 차지하는데 비해 강원도는 15% 내외로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. 고용율은 1995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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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, 생산성은 2008년 이후 계속 정체되어있다. 제조업 기반이 

취약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45% 내외를 차지하며 강원도 제조업을 지

탱해 왔다.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증폭시키고 강원도 전 

산업에 대한 파급력을 높이는가의 문제이다.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

해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. 




